
해방후 환향한 김시현은 그
종택에서는 양자 중년 일가가
종손으로 제사를 받들며 기거
하게 두고 권애라와 봉년 모자
는 이웃에 별도의 주거를 주선
하여 거처케 하였다. 권애라의
친정 개성에는 유일한 조카 권
오형權五亨이 학교를 다니고
있었는데 3 8선이 가로막힘에
따라 남하하여 고모를 따라 안
동의 현애동에 내려와 거처하
였고 그곳에서 안동김씨 집안
의 처자와 중매혼을 하여 고모
의 집에서 신접살림을 꾸리기
도 하였다. 그러나 김시현과
권애라 내외가 안동의 현애동
에 내려가 지내는 일은, 명절
이나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
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
것으로 보인다. 충남대의 허종
許琮 교수가 2 0 0 6년 1 0월에 안
동시민회관 강당에서 있은‘하
구 김시현선생 추모학술강연
회 ’에 서 발 표 한 논 문
‘1 9 4 5 ~ 1 9 6 0년 김시현의 국가
건설운동과 반독재운동’의 내
용에 따르면 김시현이 해방후
의 격동기에 한가히 시골 향곡
에 내려가 농사나 보면서 지낼
겨를이 없었을 것을 엿볼 수
있기 때문이다. 위 허종 교수
의 논문에는 김시현의 해방후
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다. 허
종 교수는 김시현이 처한 해방
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
하고 있다.

해방직후 전국 곳곳에서는
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
우후죽순격으로 정당 및 사회

단체가 결성되었다. 각정당 및
사회단체는 자기 세력을 확대
하기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
진 명망가를 영입하고자 했다.
이들 단체는 일제 강점기 민족
운동으로 일관한 김시현을 영
입코자 노력을 기울였다. 1945
년 9월에 국민당을 결성하여
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안재홍安
在鴻이 방문하여 함께 활동할
것을 제의했으며, 건국준비위
원회를 이끌고 있던 여운형도
김시현을 방문하여 함께 활동
할 것을 제의했다. 또한 한국
민주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임
시정부 봉대운동을 펼치고 있
던 송진우宋鎭禹도 김시현을
방문하여 임시정부 추대운동을
함께 할 것을 제의했다. 하지
만 김시현은 모든 제의를 거절
했다.
김시현은 정치활동을 펼치기

보다는 국외에서 귀국하는 동
포의 구호가 우선되어야 한다
고 인식했다. 1945년 9월 그는
귀환동포를 위한 사회사업단체
로서 고려동지회高麗同志會를
결성했다. 고려동지회는 약
5 0 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시현
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
했다. 고려동지회는 재일전재
동포在日戰災同胞 구호사업과
계몽운동을 펼쳤다. 당시 인구
의 8 0퍼센트가 농민임을 고려
하여 대중의 교도와 생활향상
을 위해 활동하고자 했다. 이
를 위해 위원들이 전국각지의
농촌으로 파견되어 계몽운동을
전개했다. 고려동지회의 실천
요항要項은 다음과 같다.

①우리는 전민족의 총의에
기基하여 수립된 정부를 지원
함.
②우리는 실천적 활동으로

건국 대업에 기여함을 도圖함.
③우리는 가장 진보적인 과

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의 진
흥을 도圖하되 특히 농민대중
을 지도하여 그들의 질적 향상
과 농업기술의 발전을 도함.
④우리는 건실한 사회의 기

초가 될 건전한 인격의 수련을
도함.
김시현의 구호활동은 미군정

기간 계속되었다. 그는 재중국
동북동포구제회在中國東北同
胞救濟會의 결성과 활동에도
적극적으로 참여했다. 중국 동
북지역의 동포는 해방이 되었
음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비참
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. 이러
한 사실은 재만한인단체在滿韓
人團體의 대표단이 파견되어
보고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.
이에 따라 1 9 4 7년 1 0월에 구호
사업을 펼치기 위해 재중국동
북동포구제회의 발기인대회가
열렸다. 대회에는 김구金九ㆍ
김규식金奎植 등이 참여했다.
이 대회에서 김구는 명예위원
장, 김규식은 위원장으로 선출
되었으며 김시현은 신숙申肅과
함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
다. 이외에도 김시현은 금남영
생고아원錦南永生孤兒院을 설
립했으며 동양공과대학장을 지
냈다.
김시현은 일제 강점기 전개

된 민족운동사를 정리하고 순
국선렬殉國先烈을위한 사업을

펼쳤다. 먼저 1 9 4 5년 1 0월 권
동진權東鎭ㆍ오세창吳世昌ㆍ
김창숙金昌淑 등과 함께 조선
독립운동사를 편찬하기 위한
조선독립운동사편찬 발기인회
에 참여했다. 이 단체는 조선
충의사朝鮮忠義社를 설치하여
순국열사들의 충혼을 위로하는
위령제, 해방기념탑의 건설 등
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. 그는
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
하고 독립의 완성과 민족발전
을 위해 결성된 삼일동지회三
一同志會에 참여하여 활동했
다. (1945년 1 2월 8일자 중앙신
문中央新聞 보도에 의하면 삼
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이 동
지회의 영수領首는 정인권鄭寅
權ㆍ김승학金承學ㆍ이종태李
鍾台ㆍ정인과鄭仁果ㆍ김홍량
金鴻亮이고 오세창ㆍ권동진ㆍ
김창숙ㆍ김승수金乘洙ㆍ이갑
성李甲成ㆍ김완규金完圭 등이
고문이었다. )
미군정 전반기 김시현은 귀

환동포와 해외동포의 원호사업
과 순국선렬을 추모하는 사업
을 중심으로만 활동했을뿐 정
치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
았다. 김시현이 정치활동에 나
선 것은 1 9 4 7년 무렵이었다.
이때는 한반도 문제가 통일민
족국가의 수립으로 가느냐, 남
북분단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
중요한 시기였다. 김시현은 정
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김규식과
같이 활동했다. 두 사람은
1 9 2 1년 1 1월 모스크바 극동민
족대회에 함께 참가했으며,
1 9 3 2년에는 의열단이 민족운동
의 전사이자 민족국가 건설의
역군을 양성할 목적으로 조선
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
할 때 함께 활동했다. 해방후
에도 김시현은 직접 정치활동
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규식과
계속 교류했으며, 서로 연배가
비슷하여 호형호제를 할 정도

로 절친한 사이였다.
김시현은 1 9 4 7년 6월 김규식

과 여운형이 주석으로 있던 좌
우합작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으
로 선출되었다. 좌우합작운동
을 목표로 한 좌우합작위원회
의 출발은 1 9 4 6년 5월 제1차
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된 직후
에 시작되었다. ( 1 9 4 7년 6월 1 9
일자 자유신문自由新聞기사에
의하면 이때 새로이 확충된 좌
우합작위원은 건민회建民會의
이극로李克魯, 신진당新進黨의
김호金乎, 한국독립당 혁신파
의 엄우룡嚴雨龍, 천도교보국
당天道敎報國黨의 신숙申肅,
민중동맹民衆同盟의 장자일張
子一,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의
장두환張斗煥, 조선청년당朝鮮
靑年黨의 이선근李瑄根, 민주
통일당民主統一黨의 유석현劉
錫鉉, 천도교청우당靑友黨의
이응진李應辰, 한국독립당 민
주파의 박주병朴柱秉, 기독교
계의 오하영吳夏英, 유림儒林
의 김성규金成圭, 불교계의 유
시열柳時說, 대한노총大韓勞總
의 유기태劉起兌, 기독교청년
회의 강원룡姜元龍, 애국부녀
동맹愛國婦女同盟의 박은성朴
恩聲등이었다.) 좌우합작위원
회는 모스크바삼상회의결정에
따라 개최되었으나 1 9 4 6년 5월
미소공동위원회가아무런 성과
없이 결렬되자 같은 해 7월에
중도좌우 정치세력을 대표한
여운형과 김규식 등 국내 정치
세력이 한 축이 되고 미군정이
다른 한 축이 되어 구성된 조
직이었다.
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합작

운동을 전개한 중도좌파세력의
구상은 중도좌우세력이남한정
치세력의 통일을 이루어 결정
된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키
고, 중도우파세력 및 모스크바
삼상회의 결정을 통한 민주주
의 임시정부 수립에 동의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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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【1 6】

해방 아닌 해방공간의 침묵

4·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
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
族의大河實錄!
文獻世鑑·太師權公實記·陵洞誌·陵洞實記·陵洞千年略史등
안동권씨대종중에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
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!
원색사진판9 6면,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
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.

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
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-1·110-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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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-權五焄
저작권자-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

보급처-安東權氏宗報社
상·하 2권 값 15만원

六禮이야기[48,000원] 별책 사은품 증정

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

별책으로함께포장된9 6 0면정가4 8 , 0 0 0원의六禮이야기는사은품으로증정하는것입니다.


